
수처리용 이온교환수지 수요 3 0 0 0톤
총수요 4 8 0 0톤 중 6 5 %차지 … 폐수처리용 성장 전망

이온교환수지의 수처리용 수요가 6 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온교환수지의 연간 수요는 4 8 0 0톤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6 5 %인 3 1 2 0톤이 수처리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공업용수처리에 1 6 0 0톤이 사용되어 5 1 . 3 %를 차지하고 있고 S o f t e n i n g분야가 7 2 0톤

23.1%, 발전소 6 4 0톤 20.5%, 반도체용 초순수 1 6 0톤 5.1% 등을 기록하고 있다.

이온교환수지의 수처리분야는 삼양사가 전체시장의 7 0 %를 점유하여 2 1 8 0톤을 공급하고 있고 R o h m

& Haas 25% 780톤, Dow 및기타가 5% 160톤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순수(Ultra Pure Water)는 반도체재료인 웨이퍼 세척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D.I. Water는 제지·

합성섬유·고압보일러 등에, Softening은 저압산업용 보일러와 목욕탕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온교환수지는 폐수의 중금속처리에도 사용되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그밖에 식품용으로는 당분과 핵산 등의 분리·

정제·탈색에 사용되고 제약의 분리·탈색,

MTBE, MIBK, Esterification의 촉매 등으로 사

용되고 있다.

이온교환수지는 일단 사용한 후 상당기간 저장

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되는 양이 1 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새로운 설비가

이루어질 경우에 수요가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최근 국내 엔지니어링업계가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수처리분야도 큰 성장을 보이지는 못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는 반도체업계의 계속적인 증설로 초순수분야와 폐수처리분야인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내 이온교환수지 시장은 삼양사가 여전히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수입품은

Rohm & Haas가 강세를 띠고 있으며, 그밖에 Dow, Bayer 등이 수요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학저널 1 9 9 3 / 9 / 2 0 >

이온교환수지국가별수입현황 (단위: M/T, 1,000달러, %)

구 분 1 9 9 2 1 9 9 3 ( 1월~ 7월)

수 량 수 량금 액 금 액비 율 비 율

프랑스 7 7 8 2 , 3 3 5 4 6 . 4 3 4 8 1 , 1 1 7 5 2 . 3

이태리 2 6 8 4 3 7 1 6 . 0 1 3 7 0 2 . 0

일 본 2 3 2 2 , 9 7 3 1 3 . 8 1 3 7 1 , 4 5 6 2 0 . 6

미 국 2 2 7 1 , 4 4 5 1 3 . 5 1 4 5 9 3 9 2 1 . 8

독 일 6 5 3 3 4 3 . 9 1 7 1 1 3 2 . 6

기 타 1 0 6 5 3 4 6 . 4 6 1 1 4 0 . 7

합 계 1 , 6 7 6 8 , 0 5 8 1 0 0 6 6 6 3 , 8 0 9 1 0 0


